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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: 2026. 9. 29.(화) 11:00 이후(9. 30.(수) 조간) / 배포 : 2026. 9. 29.(화)

굴착 전 주소만 입력하면
지하시설물 바로 확인

 - 국토부, 9월 30일부터 ‘지하시설물 간편 조회’ 및 ‘전자파일형 지하공간
통합지도 제공’서비스 본격 개시 

 -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별 문의 불편 해소, 굴착공사 전 위험요인 사전 차단 및 
행정절차 대폭 단축 

□  앞으로 집을 짓거나 땅을 굴착하기 전에 여러 기관에 일일이 문의하지 

않아도 주소만 입력하면 주변 상하수도, 가스, 통신 등 지하시설물의 

유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.

 ㅇ 국토교통부(장관 홍지선)는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DB*를 기반으로 ▲지하

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와 ▲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

서비스를 9월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.

    *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각기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상·하수도, 

가스, 통신 등 지하시설물의 위치·재질 등의 정보를 통합 전산화

□ 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.

➊ [대국민 서비스] “전화 돌리기 끝!” 주소 입력으로 지하시설물 원스톱 확인 

 ㅇ 그동안 건축주나 개발사업자는 상·하수도(관리기관: 지방정부), 가스(관리

기관: 가스공사), 통신(관리기관: 통신사) 등 땅속 시설물을 확인하기 위해 

각 시설물의 관리기관마다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. 

 ㅇ 앞으로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(브이월드, www.vworld.kr) 접속 후(회원가입 

필요) 주소만 입력하면 대상지 주변의 지하시설물 존재 여부를 즉시 

확인할 수 있다. 

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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➋ [전문가·사업자 서비스] 종이도면 벗어나 ‘암호화 전자파일’로 스마트하게 분석 

 ㅇ 기존에는 보안 유지를 위해 종이도면 형태로만 제공하던 지하공간

정보를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한다.

 ㅇ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(www.jis.go.kr)을 통해 데이터 

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승인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정밀 공간분석을 

수행할 수 있게 된다. 

    * 데이터는 설정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

□ 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“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필요한 지하

공간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, 국가 중요 

공간정보의 보안은 한층 강화한 ‘디지털 행정혁신’의 대표 사례” 라며, 

 ㅇ “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지하공간 

정보 활용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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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지하시설물 유무 조회 간편 조회 서비스 이용 방법

구분 주요내용

� 브이월드 접속

(www.vworld.kr/

v4po_main.do)

‚ 회원가입/로그인

ƒ 서비스 접속

(서비스-지하시설물 

조회 클릭)

„ 시설물 유무 조회

(자세한 조회 방법은 

도움말 참조)


